
■사미니강원의현황

현재 사미니 강원은 동학사ㆍ봉녕사∙

운문사ㆍ청암사∙삼선승가대학 등 5곳에

600여명의 학인이 수학하고 있다. 강사 등

교육원에등록된교직자는22명이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의 승려기본교육기

관 가운데 사미들이 수학하는 강원은 14곳

이지만 사미니 강원은 5곳에 불과하다. 지

난해 행자교육원을 마친 여행자는 160여

명. 강원 5곳에서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

는 어려움이 크다. 때문에 아직도 사미니

강원에 입학하기 위해‘재수’를 하는 사미

니들이적지않을정도로입방부터쉽지않

은것이사실이다. 

동학사 강원(강주 일초)은 불교정화가 시

작되던 무렵인 1956년 주지 대현 스님이

경봉 스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

니 전문강원을 개설한 것이 시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통강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

지만 공식적인 근대적 개념의 강원이 세워

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현재 130여명의

학인이 정진중이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졸

업 동문 대부분이 수행, 포교, 교육 일선에

왕성한활동을벌이고있다. 

운문사 강원(강주 명성)은 국내 최대 규모

의 승가 교육기관. 1958년 통도사 강주 혜

륜스님을강주로모시고강당을개설한것

이 강원의 시작이다. 1970년부터 명성 스

님이 강주를 맡으면서 300여 대중이 수행

하는 대가람이 됐다. 올해 4회 졸업생을 배

출한 전문교육기관 운문승가대학원을 운

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초의 비구니 총

림을준비하고있다. 

봉녕사강원(강주묘엄)은1975년묘엄스

님을 강사로 승가학원을 설립하고 1983년

육화당을 신축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

었다. 이곳 2회 졸업생인 조계종 전 문화부

장 탁연 스님은“지금은 반듯한 도심 사찰

이 됐지만 개원초기에는 개구리 울음소리

밖에들리지않는오지에물조차귀해학인

들의 고생이 무척 심했다”고 당시를 기억

했다. 100여 학인이 수학중인 봉녕사 강원

은 기본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필

수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묘엄

스님의 지도로 비구니 계단 유일의‘금강

율원’을운영하고있다.

청암사 강원(강주 지형)은 1975년 현 강

주인 지형 스님과 주지 상덕 스님이 개설

했다. 엄격한 경학 연마와 매일 간경, 좌선

을 통해 선교겸수를 강조하고 있다. 120여

명의 학인들이 김천 지역 봉사활동과 어

린이 법회를 통해 신도 포교에도 열성적

이다. 최근에는 육화료를 전면 개보수하

는 등 사격을 정비하는 불사가 한창이다. 

삼선 강원(강주 묘순)은 1978년 의정부

약수선원에서 지광 스님과 강사 묘순 스님

이 선원 수행때문에 시기를 놓치거나 동국

대 재학중인 탓에 상주강원을 가지 못하는

스님들을 모아 통학 강원인‘주림강원’을

개설한 것이 시초다. 1979년 강원의 자립

과 통학의 편리성을 위해 서울 동소문동으

로 이전하면서 삼선강원으로 개명했다. 통

학강원이라고는 하지만 학사관리는 일반

강원 보다 더욱 엄격하다. 현재 40여명의

학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도심포교원이면

서 교육기관이라는 장점을 특성화시킨 강

원이다. 

■비구니강맥의역사

운문사강원 강주 명성 스님은 출가한지

5년만인 1958년 선암사 성능복문 스님에

게서 전강을 받았다. 스님은“어느 날 노장

스님께서‘오늘부터 전강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좌복을 하나 밀어주시더라!”고

했다. 비구 스님들의 전강의식 같지는 않았

어도 비구니 스님에게서도 교학의 강맥은

이렇게이어졌다.

강맥의 큰 줄기는‘남진응 북한영’으로

불렸던, 한영정호(漢永鼎鎬)스님과 진응혜

찬(震應慧燦) 스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영 스님은 1926년 개운사 대원암에 불교

전문강원을 개설, 학인들을 제접하면서 운

허용하(耘虛�夏), 고봉태수(高峰泰秀), 성

능복문(性能福文) 스님 등에게 강맥을 이

어주었다. 

이어 운허 스님이 비구니로는 처음으로

1956년 동학사에서 봉녕사 강원 강주 묘

엄 스님에게 강맥을 전했다. 당시 비구니

에게 강맥을 전하는 것은 승단 내에서도

상당한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같은 시기 고봉 스님은 비구니 명륜, 일현

스님에게, 성능 복문 스님이 법계명성, 보

월 스님 등에게 강맥을 전했다. 이들 스님

은 근대 비구니 강맥의 사실상 1세대들이

다. 이후 현재와 같은 현대적 강원 체제가

확립되면서 1970년대 이후 종단의 정규

교육을 이수한 제자들이 강맥을 전해 받

고 있다. 

삼선강원 강주 묘순 스님은 1974년 용

인 화운사에서 대은소하(大隱素荷) 스님으

로부터 강맥을 이었다. 동학사 강주 일초

스님은 1977년 호경기환(湖鏡基煥) 스님

으로부터 강맥을 이어 받아 1986년부터

동학사 강주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가산지관(伽山智冠) 스님의 강맥을 이어받

은 지형스님은 학문의 기초를 세운다는 이

립(而立∙30세)의 나이에 1982년 화운사

강원 강주로 취임한 후 1987년에는 청암

사 강원을 다시 열었다. 

한편, 올 1월에는 운문사 명성스님으로

부터 세등, 영덕, 운산, 은광 스님이, 봉녕사

묘엄 스님으로부터 상일 스님이 각각 강맥

을 이었다. 이 가운데 승가대학원출신으로

1980~90년대 이후 출가한 영덕, 운산, 은

광스님등젊은비구니학승들에게강맥이

전해졌다는점은특히주목할만하다.

조용수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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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비구니승단의성장에대한재조명하려는노력이활발하게진행

되고있다. 한국비구니를주제로한‘동아시아불교전통에서본한국

비구니의삶과수행’학술세미나, ‘제8회세계여성불자대회’등국제대

회가잇따라열리고있는것도그맥락을같이한다. 조계종의경우전체

스님(2003년3월현재)은모두1만2293명. 비구4550명, 비구니4512명,

사미1874명, 사미니1357명으로비구니의수적비중이상당하다. 이제

비구니는승단발전의한축으로위상을분명히하고있다. 비구니승단

발전의근간이되고있는사미니강원의현황을짚어본다.

비구니승단 발전의 모태

사미니강원은교과나학제가매우엄격하다. 학인들은치문∙사집∙사교∙대교4년동안고승들의어록과화엄경등교학을공부한다. 사진은동학사강

원의간경하는모습.

명성스님 묘순스님 일초스님 지형스님

1956년 비구니 강원 첫 설립

한영-운허 스님 강맥 전수

현재 5곳서 600여명 수학사미니기본교육기관현황

강 원
학인현황 교직자현황

치문반 사집반 사교반 대교반 합계 학장 교수 부교수

동학사(www.donghaksa.or.kr) 30 26 30 42 133 일초 명선, 수정

봉녕사(www.bongnyeongsa.org) 25 25 15 31 96 묘엄 혜정, 적연 동명, 설오

운문사(www.unmunsa.or.kr) 57 66 54 57 234 명성 흥륜, 일진, 진광 영덕, 운산, 은광, 법장

청암사(www.chungamsa.org) 29 33 31 23 116 지형 상덕 길장

삼선 9 14 7 8 38 묘순 도안, 수경

조계종 중앙종회 내 종책 모임인 금강

회와 보림회가 조계사 주지 인사 문제로

6월 8일과 16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성명서를발표했다. 

이들 모임은 기자회견에서“직영사찰

(서울 조계사, 대구 선본사, 강화 보문사)

3곳을 총무원장 스님이 모두 관할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주장했다. 즉 종단 운

영의 주요한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3사

찰 중“선본사 재산관리인으로 총무원장

스님 상좌스님을 임명한데 이어 보문사

도 같은 문중인 수덕사 스님으로 임명했

다”는것이다.

또 최근 이뤄진 조계사 주지 경질에 대

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총무원

장스님이 직영사찰의 재산관리인(주지직

무대리)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이 있지만 직영사찰법은 재산관리인의

해임사유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 총무

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직영사

찰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해임사유인 직무태만, 직무수행능력 부

족, 보고의무태만중어느항목에의거한

것인지명명백백히밝힐것”을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7일

“주지 인사는 종헌과 종법에 따른 총무원

장의 권한”이라며 조계사의 경우“중앙

행정기관 총무원과 대표적인 서울 도심

사찰인 조계사 운영을 연계시키는 것이

불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

스템을 바꾸다 보니 전 재산관리인 지홍

스님과의견차이가컸다”고설명했다. 

흔히 갓바위로 알려진 선본사의 경우

“기도하는 신도가 많은 사찰임에도 불구

하고 시설관리가 안돼 상좌스님을 보냈

다”고 말하고, 보문사의 경우“미납 분담

금이 너무 밀렸기 때문에 재산관리인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또“조계사와 보문

사의 경우 수덕사 문중 스님이 아니다”라

고덧붙였다. 

조계종의 최근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많은 불자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

다. 한 교계 관계자는“옳고 그름을 떠나

94년과 98년 종단 사태의 악몽이 뇌리에

생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종회

의원은 종헌종법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

여받은 종도대의자인 만큼 종회라고 하

는 의견표출의 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

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선행했어야 한다

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상황이 파국

으로 치닫게 하지 않기 위해선‘대화’와

‘타협’이중요하다”고주문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은 아니다. 법장 스님은 보림회와 금강회

의 지적에 대해“오해가 있지만 지적을

고맙게 생각한다.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 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모임 역시“총무원장스님이 종무행정

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시행한다면 지

금이라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

지않을것”이라고밝혔기때문이다. 

남동우기자 dwnam@buddhapia.com

“대화∙타협이 중요…종단 발전에 힘 모을때”

조계종 종회 일부∙총무원 대립 양상 불자들 우려

(2004.5 현재)

묘엄스님

사대천왕 복원 및 사천왕문 중수를 위한 모연문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으로 볼 때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

이며, 부처님은 수미산 위 도솔천에 계시고, 사대천왕은

수미산 중턱에 머무시면서 불법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송광사 사천왕문과 사대천왕상은 서기 1462년(세조) 이

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몇 번의 중수가 있

었고, 세월의 풍랑 속에 많이 훼손되었던 것을, 이번에 송

광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새롭게 사대천왕상을 복원하

고 사천왕문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불사(佛事)는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뜻있는 불법(佛法)의 인연(因緣)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

어, 부처님의 크신 자비에 인연을 맺고, 이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이러한 모연의 글을 띄

우게 되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

●● 동참방법 : 송광사 방문 시에는 대웅보전 또는 종무소에서 신청하시고, 

전화 동참도 가능합니다.

●● 1인 동참금 : 300,000원

●● 동참 계좌번호 : 우체국 501676-01-001352 (예금주 / 송광사)

●● 연 락 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1-755-0107 ~ 9)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출고고정정가가 11SSeett 1122만만 66000000원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

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CD에담아처음으로공개하는스님의육성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